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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가 브랜드 첫 전동화 전용 목적기반차량

(PBV) ‘더기아PV5’를출시한다.

기아는 9일 “브랜드최초의전동화전용PBV

‘더기아PV5’의사양구성과가격을공개하고1

0일부터계약을시작한다”고밝혔다.

PV5는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

(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for Servic

e)’를기반으로고객의다양한요구에대응할수

있도록 개발된 하드웨어와 최적의 비즈니스 환

경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통합된 신

개념의중형PBV이다.

즉PV5는기존제조사중심의생산,판매방식

에서벗어나고객이요구하는다양한형태의모

빌리티 서비스,물류, 레저 활동등에대응할수

있어고객중심의진정한모빌리티혁신을시작

하는차량이라할수있다.

E-GMP.S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우수한 전동화 기술력을바탕으로PBV에 최적

화된 상품성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편평

한플로어와넓은실내및화물공간,다양한어

퍼바디탑재가용이한구조를갖춰유연한라인

업확장이가능하다.

기아는 PV5의 전체 라인업 중 패신저(5인

승) 모델과 카고(롱) 모델을 시장에 먼저 선보

인다.

PV5패신저는 여유로운 실내 및 적재 공간과

유연한시트활용성,차별화된편의성을갖춰모

빌리티서비스는물론,가족용차량으로서차박,

피크닉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키는

모델이다.

특히 슬라이딩 도어의 개방폭을 휠체어도 통

과가능한775㎜수준으로확보해캐리어나부피

가큰짐을든상태에서도편리한승하차가가능

하도록 했으며 1열 시트백 하단에 풋레스트를

기본 적용해 2열 탑승객이 장거리 이동 시 다리

를편히뻗고쾌적하게이동할수있도록배려했

다.

PV5패신저는 최고 출력 120, 최대 토크 250N

m의전기모터와 71.2㎾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

한 롱레인지 단일 모델로 운영되며 4.5㎞/㎾h의

전비를 바탕으로 358㎞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

리를확보했다.

350㎾급충전기로급속충전시배터리충전량

10%에서80%까지충전하는데약30분이소요된

다.

PV5카고는넓은화물공간은물론,낮은적재

고(지면에서 테일게이트 개구부 최하단까지의

높이)와뛰어난공간활용성을갖췄다.

다양한비즈니스환경에최적화된모델로,적

재용량에따라▲컴팩트▲롱▲하이루프등으

로운영된다.

PV5 카고는 71.2㎾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1.5㎾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

한 스탠다드 모델로 운영되며 1회 충전 주행가

능거리는 각각 최대 37㎞(전비 4.7㎞/㎾h), 280㎞

(전비4.8㎞/㎾h)이다.

롱레인지와스탠다드모델모두 350㎾급충전

기로 급속 충전 시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80%

까지충전하는데약30분소요된다. /안태호기자

다목적차 ‘PV5’출시븣기아,모빌리티판도바꾼다
PBV 전용 플랫폼 ‘E-GMP.S’ 기반

물류, 레저 등 고객맞춤형수요적용

패신저358㎞·카고377㎞주행가능

기아가브랜드첫전동화전용목적기반차량(PBV) ‘더기아PV5’를출시하고 10일부터본격적인계약을시작한다.사진

은더기아PV5의내외부모습.

세계자동차공학회연합(Federation internati

onal des Societes d’Ingenieurs des Techniques

de I’Automobile, 이하 FISITA)이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조연설과

신형넥쏘전시등을진행하며그룹의존재감을

과시했다.

현대차그룹은 9일 “지난 3일(이하현지시각)

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콩그레스센터(Palau de Congressos de Catalu

nya)에서열린 ‘FISITA 월드 모빌리티 컨퍼런

스 2025(FISITAWorldMobility Conference 20

25,이하FISITAWMC)’에서그룹의미래모빌

리티기술비전에대해발표했다”고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유럽 지역 기술 파트너십 사

례로 ▲버추얼 성능 검증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활용 사례 ▲PHM 기술 기반 SD

V차량섀시신뢰성확보연구▲EV 조화성능

구현을 위한 부싱(Bushing) 신기술등을발표

했다.

전세계에서참석한모빌리티산업연구원들

이직접연구한기술개발현황을발표하는시간

도 운영됐다. 해당 세션에서는 현대차·기아 소

속연구원17명이참석해▲배터리▲바디선행

기술▲열관리▲자율주행▲전동화설계등다

양한주제의우수논문을발표했다.

이밖에도현대차그룹은고유의수소모빌리

티기술력을강조하는전시프로그램을운영했

고이를위해 ‘수소사회실현을향한올곧은신

념’을 주제로 전시존을 마련했으며 신형 수소

전기차 ‘디올뉴넥쏘’와넥쏘에적용된연료전

지시스템을함께선보였다.

FISITA는 전세계 36개국의 자동차공학회가

참여하는자동차분야세계최대규모의학술기

관 연합체로, 현재 약 21만명의 글로벌 자동차

연구원들이회원으로활동중이다. /안태호기자

현대차그룹, 미래모빌리티기술비전발표

스페인 ‘FISITA 월드 컨퍼런스’

유럽기술파트너십사례등설명
현대자동차가 부산시 수소청소차 전환사업

에맞춰무공해수소차량을공급한다.

현대차는 9일 “최근 부산시청 야외주차장에

서 열린 ‘부산시 수소청소차 도입 시민공개행

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신승규 현대차 에너

지&수소정책담당 전무, 홍정호 현대차 부산지

역본부장등주요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향후

부산시에 공급할 수소청소차 2종을 공개했다”

고밝혔다. <사진>

이날행사는부산시가올해부터시작하는수소

청소차전환사업에대해설명하고정책에핵심이

될차량을시민들에게선보이기위해마련됐다.

부산시 수소청소차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

량으로운영되고있는기존의공공부문폐기물

청소차를 무공해 수소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

으로 부산시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

한수소에너지순환경제도시로성장하기위해

펼치는정책이다.

이번사업을통해부산시는 2028년까지총 65

대의 수소청소차를 도입할 계획이며 현대차는

이에맞춰차량을생산하고부산시내자치구에

공급할예정이다.

현대차가이날행사에서선보인차량은현대

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기반으로 특장

업체인 에이엠특장이 제작한 ‘암롤트럭’과 ‘압

축진개차’2종이다.

‘암롤트럭’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등 다양

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으며 ‘압축진개차’는

무게는적지만부피가큰쓰레기를압축해수거

하는데활용가능하다.

2종의 수소청소차는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1회 충전으로 최대 380㎞주행이가능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기반으로 제작돼 짧

은충전시간에도긴주행가능거리를확보할수

있다는특징이있다.

또한부산시는엔진소음과진동이적은수소

청소차가본격도입되면작업자의근무환경도

개선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현대차는 올해 부산시 동구, 동래구, 수영구,

영도구 4개 구에 총 5 대의 수소청소차를 공급

하고 내년부터 강서구, 남구, 부산진구 등으로

자치구를확대해차량공급을이어나갈예정이

다. /안태호기자

현대차,부산에무공해수소청소차공급

2028년까지65대븣1회충전380㎞주행

현대차는 9일 “이날부터 22일까지 이커머스

플랫폼인G마켓과함께SUV구매고객에게최

대20만원상당의혜택을제공하는이벤트와고

객참여형SNS챌린지를진행한다”고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G마켓과 캐

스퍼 구매 이벤트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SUV

라인업을확대해보다많은고객에게혜택을제

공할예정이다.

현대차는 G마켓 회원을 대상으로 ▲캐스퍼

▲베뉴▲코나▲투싼구매시사용할수있는1

0만원할인쿠폰을지급한다.

할인 쿠폰은 G마켓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

이지에서발급가능하며차종에따라캐스퍼와

캐스퍼 일렉트릭은 오는 22일, 베뉴·코나·투싼

은24일까지차량계약시이용할수있다.

현대차와G마켓은이번이벤트에서 SUV구

매혜택을받고차량출고를완료한선착순 300

명에게 G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일캐시

10만원을추가증정한다.

이외에도 ‘스타박스카’ 챌린지를 통해 ▲캐

스퍼(1명)▲캐치!티니핑x현대키즈컬렉션(2

0명)등경품을제공하는행사도시행한다.

행사참여를희망하는고객은G마켓의배송서

비스인스타배송을통해물건을구매하면된다.

현대차와 G마켓은 유아용 종이 자동차를 만

들수있는택배상자(스타박스카)로동봉해배

송하며고객이해당상자로자동차장난감을만

들어SNS에게시하면심사를통해경품을지급

할예정이다. /안태호기자

현대차븡G마켓SUV구매이벤트븣22일까지최대20만원상당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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